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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 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및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취·창업 의

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활근로 형태, 자활사업 참여기간, 주관적 건강 상

태, 주변 지인 관계, 취·창업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및 2016년 인천광역시 10개 지역자활센터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2013년과 2016년 참여자는 장기참여자, 

2016년 참여자는 단기 참여자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

여 수급여부, 센터 직원과의 친밀도, 일에 대한 태도,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었다. 장기 참가자의 취·창업의

지에 영향은 주는 요인은 장애여부,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 등인 반면에, 단기참여자의 경우

는 학력, 취·창업 경험여부, 자활급여 수급여부, 가족친밀도, 지역자활센터 직원과의 친밀도가 취·창업의지

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자활사업∣취·창업의지∣탈빈곤∣참여기간∣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factors influenced the willingness to work( or start-up) of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And the hypothesis is that the willingness to work of the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w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duration of program 

particip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participants in 11 local self-support cente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the year 2013 and 2016. And it has been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work of long-term and short-term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affecting all participants’s willingness 

to work ( or start-up) were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of employment or 

start-up, availability of self-support allowance, familiarity with local self-support center’s staff, 

attitude toward work, period of self-support subject participated. Second, long-term participants 

were affected by disability,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of employment or start-up, and 

availability of self-support allowance. Finally, in the case of short-term participants, it was found 

that educational background, experience of employment and start-up, availability of self-support 

allowance, family intimacy and intimacy with local self-support center’s staff were 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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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인 자활사업

은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빈곤 계층에게 국가가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근로소득을 획득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빈곤탈출지원제

도이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근로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1], 조금이라도 일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빈곤계층들은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접적인 고용지

원프로그램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계층들은 취업을 통한 빈곤 탈출과 자립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

가 매우 확실하게 탈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 주장한다[2]. 즉,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많으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

과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 빈곤을 경험하거나, 반복적으로 빈곤과 탈빈곤

을 경험할 경우 빈곤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3]. 즉, 빈곤에 진입하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탈빈곤 하면 다시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으며, 빠르게 

빈곤에서 탈출하더라도 빈곤선 주변에서 불안정한 일

자리로 인하여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할 경우 장기간 빈

곤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3].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

면서 2008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러 차례

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연계, 즉 자활사업 취·창업 지향

성이 지속해서 강화되었다. 그 결과, 2013년 이후 자활

사업 참여 기간은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

다. 즉,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급권유

지를 위한 목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실제 취·창업을 

목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2], 자활프로

그램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3년 이내 취·창업을 통

한 탈빈곤과 자립에 성공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 가

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성별이나 장애 유무 등과 

같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프로그

램 개발, 취·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자체의 변화가 필요

하다[2][4]. 

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취·창업에 성공한, 즉, 

자립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분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5-7]. 이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 자존감 등과 같은 정

서적인 부분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립으로 이어

질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는 선행연구 중 

취·창업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사업 참가

자들의 자존감 향상, 자립 의지 고양 등 정서적인 부분

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8-15]. 

엄태영 외[12]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내면의 잠재된 

성장과 발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

신감이 제고되어 결과적으로 탈빈곤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전제하에 정서적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요소를 확인하였고, 이형하 외[8]는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그들의 정서

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송인한 외[10]는 성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

제하에 그들의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탐색하는 등 정서적 자활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을 평가할 때 탈빈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

므로 그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제하는 근로 

의지, 자존감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지

역자활센터들은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자

활사업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례관리, 인문학·교양강좌 등을 제공

하여 이들의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

서적인 부분이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활성공률, 또는 

탈수급률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직접적이고, 계량적으

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급여 자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자활

사업을 통한 경제적 탈빈곤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16].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정서적 변화 노력과 

탈빈곤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효과를 보다 직접 확인하

기 위해서는 탈빈곤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취·창업을 

경험한 사람에 관해 연구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자활사업을 통해 취·창업을 경험하여 자립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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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사분석도 대단히 어렵다. 이에 따라, 취·창업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취·창업 의지와 이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취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및 2016년 시행

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변

수인 ‘일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의 영향을 분석하고, 

취·창업 의지에 공공부조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가를 확

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기간, 또는 반복 빈

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참

여 기간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이들의 취·창업의

지 차이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취업의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일을 중요하게 인식하

는 것이며[17], 소득획득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및 직업

을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18]. 취업 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취업으

로 이어지도록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19]. 취업의

지는 취업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취업준비에 도

움이 되어 취업으로 연결되는 등 취업에 있어서 취업의

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확인

하고 있다[20-23]. 

선행연구결과 취업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취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 대학생들의 

경우 취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요인들로는 적절한 정보

제공,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 높은 수준의 전공몰입

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 경력개발 등이라고 할 수 있지

만[23-26], 노인의 경우 낮은 경제력, 건강, 시간 보내기 

등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여부, 과

거 고용형태 등이 취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27-29]. 

반면에,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취·창업의지를 

직접 묻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취·창업의지를 직접 묻기 보다는 

취·창업의지를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 수단

인 자존감, 일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취·창업의 가능성

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11][30-33]. 취·창업 의지는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탈수급 영

향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면 취·창업 의지를 통해 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의지와 창

업의지는 원론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취업의지는 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

로 취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의

미한다[50][51]. 반면 창업의지는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해 필요

한 요소를 찾고 그것 관련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52]. 

즉, 취업의지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창업의지는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임금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창업의지를 함께 하나의 변

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탈수

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가구주 성별, 교육수준, 연

령, 혼인상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또는 근로경험, 취

업가구원 수, 취학아동 유무 혹은 아동의 연령, 수급기

간 등이다[34-36]. 일반적으로 남성, 높은 교육수준, 낮

은 연령, 비한부모가구, 미혼, 안정적인 종사상 지위 등

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탈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자활사업 참여

기간도 탈수급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으며, 반

면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탈

수급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있다.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탈수급

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일반적으로는 연령, 

학력, 근로경험 유무, 학령기 자녀 유무이다. 또한, 건강

인식을 기준으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활의지를 분

석할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취·창업 의사 높았으며, 주

관적 건강인식이 좋은 집단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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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다[37]. 

하지만, 자활사업 참가자 취·창업에 대한 연구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창업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가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

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취·창업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가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기본적으

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취·창

업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자기존중감, 일에 

대한 태도 등 확인하는 간접적인 질문을 주로 이용하였

다.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창업 의지를 직접 묻는 것보다는 정서적 부분을 통

해 취·창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

다는 주장도 있다[38]. 때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가로 참

여자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일에 대한 태도가 좋아진

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이 경우는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하거나 자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확인된다[39]. 전국의 대다수 지역자활센터들이 

참가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일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의 장기

참여자나 반복참여자가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

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자활사업 장기참여를 억제하고

자 2013년부터 연속하여 3년을 초과하는 자활사업 참

여가 불가능하도록 자활사업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러

한 지침변경은 자활사업의 예산조정문제도 있지만, 자

립의지 제고나 일 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서적 변화가 

반드시 성공적인 취·창업을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판단

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활사업 장기참여 문제

근로빈곤계층 가구의 60% 이상이 1년 이내에 다시 

빈곤에서 벗어나지만, 그 이후 다시 빠르게 빈곤상태로 

추락하는 ‘빈곤-탈빈곤-재빈곤’이라는 악순환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빈

곤계층은 형식적으로는 일시적인 빈곤층일 수 있지만

[40], 탈빈곤 가구 대부분이 빈곤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으로 재빈곤화 가능성은 매우 높고[42], 이들은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한 사회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3][41]. 탈빈곤의 어려움이 자활사업에의 장

기참여와 연결되는 것은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경우 근

로소득 증가로 인한 탈빈곤이 아니라, 빈곤상태에서의 

비자발적인 제외 가능성 및 일정 기간 후 다시 빈곤상

태로 전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3]. 반복적인 (재)

빈곤화는 빈곤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또한 빈곤상태에 

빠진 가구가 단기간 내에 빈곤탈출을 하지 못하면 빈곤

상태에 고착될 위험성이 높다[3]. 선행연구에 의하면 1

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 가구의 약 1/4 정도

는 장기적으로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41]. 

자활사업 참가자들도 장기 빈곤계층이 되고 있다. 

2016년 현재 자활사업 참가자 대부분은 곧바로 취·창업

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들로서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장기간 참여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재참여하고 있거

나,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창업 자체가 상대적으

로 어려운 사람들이다[39].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3년 

이상 장기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활사업 참

여 종료와 함께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

다. 기존 선행연구 중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

는 참가자들을 장기참여자로 구분하거나, 이들을 3년 

이내 단기참여자와 비교하는 분석은 부재하다. 또한, 자

활사업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의 탈수급률은 최근 자활사업 참가자 범주가 기존의 

생계급여나 자활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일반인

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그 의미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은 

자활사업의 빈곤계층에 대한 취·창업 지원이 강화되면

서 기존의 탈수급률에 취·창업률이 포함된 자활성공률

이 자활사업 평가기준이 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공

개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은 어느 특정의 한 

시점에서 단기적인 참가자의 결과만이 공개되어, 자활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또는, 반복 참가자들

의 취·창업 현황을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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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1개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자활

사업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응답자는 2016년 6월 현재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

가자 1,532명의 약 69.8%인 1,069명이었다. 데이터클리

닝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는 약 57.3%인 

87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취·창업 의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3년 이상의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 2016년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와 같은 

설문지로 같은 조사방법으로 실시한 2013년 조사자료

를 이용하여 3년 전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 

197명을 확인하여, 이들을 장기참여자로 구분하였다. 

이들과 비교분석하는 대상인 단기참여자는 2016년 설

문조사에서 3년 전 및 그 이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

았다는 응답자들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STATA 13.0을 이용하여 2016년 자활사업 

참가자, 2013년부터 2016년에도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

여한 사람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취․창업 의지를 

분석하고, 이 두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3년 이상 자활사업 장기참여자

들의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 변수 

본 연구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활의지를 취·창업 의향 여부 및 지

난 3년간 취·창업 시도 여부로 확인하고자  ‘취․창업의

지’를 취·창업 의사가 있음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

환한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형태’, ‘주변의 정신적 지원’,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라는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 연령, 장애여부, 가구주여부, 

만성질환여부, 학력, 취․창업경험, 1인당 가구원소득

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성별’ 변수는 

남성은 ‘0’, 여성은 ‘1’로, ‘장애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으

면 ‘0’, 장애가 있을 경우 ‘1’로,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

질환이 없으면 ‘0’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1’로, 자

활사업 참가이전에 일반기업 등에서 ‘취·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연령’은 연속변수 형태로 사용하였다. ‘학력’

은 초등학교 졸업의 경우 6으로 코딩하였으며, 중학교 

졸업은 초등학교 졸업자에 3을 더해 9로 코딩하는 방식

을 사용하여 연속변수로, ‘가구원소득’의 경우 만원 단

위의 연속변수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독립
변수

인구
사회학
요소

성별  0. 남성, 1. 여성 더미변수

연령  연속변수 연속변수

장애여부  0. 장애 없음, 1. 장애 있음 더미변수

가구주여부  0. 가구원, 1. 가구주 더미변수

만성질환여부 0. 없음, 1. 있음 더미변수

학력
 연속변수(예 : 초등학교 
졸업=6)

연속변수

취·창업경험 0. 없음, 1. 있음 더미변수

가구원소득  연속변수 연속변수

급여
형태

생계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의료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주거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교육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자활급여  0. 받지 않음, 1. 받고 있음 더미변수

정신적
지원*

가족친밀도  가족친밀도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센터친밀도  센터친밀도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일 태도  일 태도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자존감  자존감 척도 평균 점수 연속변수

참여
기간

연속참여여부
 0. 비연속참여(단기참여자),  
 1. 연속참여(장기참여자)

더미변수

종속
변수

취·창업
의지

취·창업의지 0. 없다, 1. 있다 더미변수

*가족친밀도, 센터친밀도, 일 태도, 자존감은 5점 척도임.
 (5점 척도 : 1=거의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저 그렇
다, 4=그런 편이다, 5=거의 그렇다)
**더미변수의 경우 ‘0’의 값이 기준변수임.

표 1. 변수 목록

두 번째 독립변수 범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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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급여형태)’ 변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설문조사 

응답 시기인 2016년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의 수급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5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항목을 급여를 받고 있으면 ‘1’로 코딩하

였으며 받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독립

변수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범주인 ‘주변의 정신적 지원’ 변수는 ‘가족 친

밀도’,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 ‘지난 1주일간 일에 

대한 태도’, ‘자존감’으로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뜻한다. 가족 친밀도는 8개 

문항,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는 7개 문항, 일에 대한 

태도는 10개 문항, 자존감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네 번째 독립변수 범주인 ‘자활사업 참여 기간’은 자

활사업 연속참여 여부가 해당한다. 2013년 설문조사와 

2016년 설문조사 모두에 응답한 참여자는 3년간 자활

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

기’참여자로 구분하여 ‘1’로, 2016년도 조사에만 응답하

였으며, 2013년도 이전 자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은 ‘단기’참여자로 구분하여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통계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단기참여자

와, 장기참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 이 변수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분석대상자는 878명 중 2013년 및 2016년 설문

조사에 동시에 참여한 장기참여자는 22.4%인 197명이

며, 2016년 설문조사에만 참여하였으며 이전에 자활사

업 참여경험이 없는 단기참여자는 77.6%인 681명이다. 

분석대상자를 ‘전체’  참가자, ‘장기’ 참가자 및 ‘단기’ 참

가자라는 3개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인구사회

학적 특성 중 전체 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성이 63.7%로,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전국 여성비율인 56.3%보다 높다

[49].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경우 여성 비율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여성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활사업 참가자 전

체의 평균 연령은 52.8세, 학력은 고졸이 52.2%, 가구주

인 경우가 83.0%, 장애가 없는 경우가 86.7%, 만성질환

이 있는 경우가 54.0%로 전국 수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49]. 또한, 자활사업 참여 이외의 소득활동을 한 

경험(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69.7%이며, 1인당 

가구 월 평균소득은 46.9만 원이었다.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와 단기참가자를 비교할 경우, 

장기참가자의 연령이 약 5세 정도 많으며, 장기참가자

의 취․창업 경험이 약 6% 정도 낮은 수준이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단기참가자와 장기참가자간

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변수 구분

전체
(N=878명)

단기참가자
(N=681명)

장기참가자
(N=197명)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317 36.31 267 39.32 49 24.87

여성 556 63.69 412 60.68 148 75.13

합계 873 100.00 679 100.00 197 100.00

학력

무학 32 3.79 23 3.52 12 6.25

초졸 96 11.36 81 12.4 18 9.38

중졸 183 21.66 144 22.05 38 19.79

고졸 441 52.19 337 51.61 100 52.08

대졸 89 10.53 66 10.11 22 11.46

대학원졸 4 0.47 2 0.31 2 1.04

합계 845 100.00 653 100.00 192 100.00

가구
주 
여부

가구원 137 17.00 105 16.85 31 16.76

가구주 669 83.00 518 83.15 154 83.24

합계 806 100.00 623 100.00 31 16.76

장애
여부

장애 
없음

696 86.67 539 86.8 160 86.49

장애 
있음

107 13.33 82 13.2 25 13.51

합계 803 100.00 621 100.00 185 100.00

만성
질환
여부

없음 422 54.03 329 54.29 93 53.14

있음 359 45.97 277 45.71 82 46.86

합계 781 100.00 606 100.00 175 100.00

취·
창업
경험

없음 449 69.72 330 68.18 119 74.37

있음 195 30.28 154 31.82 41 25.63

합계 644 100.00 484 100.00 160 100.00

변수 빈도
평균
(S.E)

빈도
평균
(S.E)

빈도
평균
(S.E)

연령 833
52.82
(35.66)

639
51.60
(9.05)

194
56.84
(72.05)

1인당 
가구월평균소득(

만원)
786

46.92
(27.45)

607
47.64
(27.65)

183
45.72
(26.77)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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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

별 급여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33.4%, 의료급여  

64.7%, 주거급여 47.1%, 교육급여 24.7%, 자활급여  

59.1%이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들 중 약 60%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급여를 받는 조건

부 수급자이며, 나머지 40%는 차상위계층이나, 일반 자

활사업 참가들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수급

자나 자활급여수급자의 탈빈곤지원제도에서 빈곤계층

의 취·창업지원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의 경우 5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 급여종류 모두에서 수급자 비

율이 단기참가자보다 높은 수준이며,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 교육급여의 경우는 단기참가자와 유사한 수준이

라고 할 수 있다.

변수
전체

(N=878명)
단기참가자
(N=681명)

장기참가자
(N=197명)

생계급여 33.41% 30.96% 42.02%

의료급여 64.70% 63.58% 68.62%

주거급여 47.11% 45.83% 51.6%

교육급여 24.73% 22.53% 32.45%

자활급여 59.05% 58.75% 60.11%

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별 수급자 비율

취·창업 의향이 있는 자활사업 참가자 비율은 전체적

으로는 61.2%, 자활사업 장기참가자는 53.0%, 단기참가

자의 경우는 63.7%이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단기참가

자들이 장기참가자들보다 취·창업 의사가 보다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 분 취·창업 의지 있다
전체(N=878) 61.19

단기참가자(N=681) 63.74

장기참가자(N=197) 53.04

표 4. 취·창업 의지

정서적 특성을 5점 척도로 분석하며, 가족친밀도는 

평균 2.99인 반면에, 지역자활센터 친밀도는 이보다 높

은 3.24이다. 자존감은 3.15이며, 일에 대한 태도는 3.80

으로 정서 변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와 단기참가자를 비교할 경우, 자존감․일 태도

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각각 3.15, 3.81로 가장 높은 수준

이다.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 친밀도의 경우 장기

참가자의 점수가 단기참가자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변수
전체

(N=878명)
단기참가자
(N=681명)

장기참가자
(N=197명)

가족친밀도 2.99(1.05) 2.94(1.03) 3.11(1.08)

센터친밀도 3.24(0.84) 3.24(0.82) 3.26(0.86)

자존감 3.15(0.38) 3.15(0.39) 3.15(0.34)

일태도 3.80(0.56) 3.81(0.58) 3.81(0.54)

표 5. 정신적 지원 정도*

  *5점 척도 기준 평균(표준편차)

자활사업 장기 및 단기 참가자를 비교할 경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장기참

가자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고, 연령은 상대적으

로 높으며, 취․창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

라, 자활사업 장기참가자들의 경우 여성과 높은 연령, 

자활사업 이외의 취․창업 경험이 자립에 영향을 줄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자

활사업 장기참가자의 취․창업 의지가 단기참가자와 

비교하여 10% 이상 낮은 수준인 것이 이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취·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단기 참가자 모두를 포함한 

2016년 6월 기준 참가자 전체[모델 1]과 참여기간으로 

구분한 장기참가자[모델 2], 단기참가자[모델 3]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세 가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인 변수는 학력, 취․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이다. 

자활사업 참가자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인구사회학

적 요소 중 성, 학력, 취·창업 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개별급여 중 자활급여 수급, 주변의 정신적 지원 중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와 일에 대한 태도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취․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취․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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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없는 경우, 자활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역

자활센터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좋

을수록, 자활사업에 단기간 참여했을수록 취·창업의지

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들이 여성보다는 남성,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경우

에 탈수급 확률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

과 같다[44-46]. 반면에, 취․창업 경험이 탈수급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34-36], 본 연구의 분석결과 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

가 오히려 취․창업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

인된다. 

독립변수
모형1 모형2(장기) 모형2(단기)

B Exp(B) B Exp(B) B Exp(B)

상수 1.898 6.672 .594 1.811 2.896* 18.099

인구
사회
학
요소

성별 -.436* .647 -.386 .680 -.459 .632

연령 -.006 .994 -.005 .995 -.012 .988

장애여부 -.506 .603 -1.612* .200 -.208 .812

가구주여
부

-.136 .872 -1.085 .338 .002 1.002

만성질환
여부

.023 1.024 -.605 .546 .066 1.068

학력 .159*** 1.173 .418*** 1.519 .111** 1.118

취·창업
경험

-1.082*** .339 -2.908** .055 -.921** .398

가구원소
득

-.002 .998 .003 1.003 -.002 .998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급여 
형태

생계급여 -.252 .777 -.728 .483 -.210 .810

의료급여 -.082 .921 .218 1.243 -.156 .855

주거급여 .143 1.153 1.069 2.912 .008 1.008

교육급여 .092 1.096 -.397 .673 .351 1.420

자활급여 -.511** .600 -1.099** .333 -.585** .557

주변
의 
정신
적
지원

가족친밀
도

.161 1.174 -.412 .662 .236* 1.266

센터친밀
도

-.327** .721 -.052 .950 -.372** .689

일태도 .296* 1.345 .573 1.773 .291 1.337

자존감 -.007 .993 .677 1.968 -.206 .813

자활
사업 
참여
기간

연속참여
여부

-.594** .552

-2 Log 
likelihood

567.743 119.284 427.529

*=p<0.1, **=p<0.05, ***=p<0.001

표 6. 자활사업 참가자 취․창업 의지 영향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활사업 참가자가 지역자활센터 직원들과 신뢰 관

계가 구축된다면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자

활센터 직원과 자활사업 참가자가 서로 친밀할 경우 

취․창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이 탈수급을 방해

한다는 분석이 있지만[36][43][47],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활급여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은 자

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실시에서 

중요하게 요소로 간주되며, 정서적 자활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바와 같이, 본 연구도 일에 대한 

태도는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11][30-33][38].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수급

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취․창업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활사업 장기참가자의 

취․창업의지를 분석한 [모형 2]의 경우 장애여부, 학

력, 취․창업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된다. 반면에, 자활사

업 단기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 3]의 경우 장애여

부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 

친밀도는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된다.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와 단기참가자의 장애여부 비율은 거의 같은 수

준이지만, 장기참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처음 참여했

을 때는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하게 되면 취·창업이 가

능할 것으로 희망했지만, 실제로 자립하려고 하니 장애

로 인하여 취·창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취·창업 의지가 

낮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취․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취·창업 의지가 낮은 것

으로 분석되는 이유는 취·창업 후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의 강도, 근로환경, 처우 등이 과거 취·창업 경험으로 

알고 있음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취·창업 경험이 취․창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 중 과거 취·

창업 경험자들의 과거 근무형태 및 그만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근무형태의 경우 규칙적인 전일



단기·장기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 인천광역시 사례 연구 687

제 근무를 경험한 사람이 41.0%, 규칙적인 시간제 근무 

경험이 41.5%로 나타나 단순 일용직보다는 기간제 근

로 경험이 많았다. 취․창업을 그만둔 이유는 본인 스

스로 그만둔 경우가 세 개의 비교집단 모두 가장 많았

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다른 사람 눈치

를 덜 살피고, 실적이나 근태 등에 대한 압박 강도가 약

하고, 현재의 학력이나 기술, 나이 등을 고려한 취․창

업 가능성, 취․창업이후 보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을 

고려한다면 자활사업에서 나가기를 주저하고, 자활사

업 일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의사도 확인된다[39].

정서적인 부분의 경우 ‘일에 대한 태도’와 ‘자존감’의 

경우 전체 참가자일 경우 영향이 있는 반면에, 장기참

가자와 단기참가자로 구분한 경우 취·창업 의지에 영향

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부분에서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친밀도의 경우 단기참가자

의 경우 가족친밀도와 지역자활센터 친밀도가 취․창

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장기참가자는 정서적인 부분의 영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서 차이를 보였다.

V.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2013년 및 2016년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자

활센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두 차례 설

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자활사업 참가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3년 이상 장기 참가자 및 2016년 단기 참

가자로 구분하여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력은 높은 수준에

서 취․창업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취․창업 경험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취·창업의 가능성

이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 ‘괜찮

은 일자리(decent job)’가 아닌 일자리를 경험했을 가능

성이 크고 그런 경험과 비교한 일반 노동시장 참여의 

두려움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취창업에 대한 두

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참

여 등을 통한 취․창업기회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정되면서 자활급여

수급만이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에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 중 자활사업 참가

자들이 자립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유지를 위해 참여했을 뿐이거나, 급여의 보충성으로 

인해 총소득에 변화가 없으므로 자립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36][43][47][48]. 하지

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새로운 형태의 개별급여는 취․창업 의지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활급

여의 경우 장기참가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친밀도는 취․창업 의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단기참가자에게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장기참가자에게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

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영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

서는 자활사업 참가자가 자신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 같은 경력개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와의 친밀도가 취·창업의지 증

진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일에 대한 태도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

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장기·단기참가

자로 구분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할 경우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짧으면 

취․창업 의지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짧

은 기간 동안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 노

동시장에의 참가와 실습을 할 수 있는 실무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과 같은 방법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및 2016년 인천 소재 전체 지역자

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참가자 대상 실태조사결

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3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설문 조사한 광역지자체단위에서 11

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창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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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지만, 분석에서 다음

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자활사업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

다. 먼저, 본 연구는 설문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자활

센터 실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답할 수 있고, 지역자

활센터와 인천광역시청이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설문

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지작성 교육을 한 후 설문조사실시 자체를 각

각의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수행의 장단점 때문에 자활사업 급여액이나 과거 취․

창업이나 이와 관련한 사업체에 대한 정보 등 보다 민

감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조사에 포함할 수 없

었다. 그 결과 취․창업 의지 그 자체와 관련한 다양한 

본 연구의 해석이 더욱 풍부하고, 더욱 다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 장기 참가자들 및 단기참

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그들이 실제 희망

하는 자활욕구의 실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자활사업 관련 연구에서 시도되지 못한 분야

인 자활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여 장기간 자립에 

성공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와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이 이루어져야 자활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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